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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생명의 기운이 산천 곳곳에 움트고 있습니다.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
그대로이고 차가운 철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이지만, 우리의 염원이 더없
이 크기에 봄기운은 어떠한 경계도 없이 더욱 생동하고 있습니다. 

  이러한 희망의 징후는 한미연합사 장병여러분의 한결같은 헌신으로 이
루어가는 것이며, 공동경비지역에 무량수전을 낙성하는 축하의 장엄이기
도 합니다.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전하며, 오늘에 이르기까
지 후견의 마음으로 진력을 다해주신 서욱 군단장님과 이종화 사단장님, 
그리고 임충빈 전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비역 장군님과 군불교 총
신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

  더불어, 모두의 원력과 희망을 실천하면서 오늘의 호국도량을 이루기
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전국 교구본사와 많은 사찰의 성원에 고마운 인사
를 드립니다. 특히 지대한 원력을 실천하신 군종교구 정우스님과 종도의 
모범을 보여준 군승법사 여러분께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.

 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
고, 이로 인한 남북의 상황 또한 더할 수 없는 경색국면이기에, 항구적 
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공동경비구역의 무량수전은 현시대에 시사하
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. 

  무량수전에는 6.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희생자를 봉안하여 고귀한 
희생을 기리고 있으며, 천도의 정성을 다하여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
이를 통하여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평화를 발원하는 소중한 마음이 함께하
고 있습니다.

  또한 ‘평화의 범종’은 그 울림으로써 우리 종단이 실천하고자 하는 ‘공



존과 상생’의 가치를 남으로 북으로 널리 전하게 될 것입니다. 나아가 
인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호국정신과 평화의 원력을 실현하
는 소중한 상징이자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.  

  오늘이 있기까지 군종교구를 비롯한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하신 사부대
중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,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투
철한 신념으로 매진하는 국군장병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무운장구하기를 
바라겠습니다. 

  민족의 밝은 희망을 열어가는 뜻 깊은 회향을 함께 축원하며, 오늘의 
공덕으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이 환하게 열리기를 기원
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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